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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십자, 혈액응고 3차원 구조 규명
팩터VIII 단백질 결정 확보 … 응고인자 관련 차세대 의약품 개발 유리

녹십자가 일부 혈액응고 인자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.

녹십자 허재욱 박사팀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혈액응고 8인자 <팩터Ⅷ> 단백질의 결정을 확보해 미국 

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연구로 3차원 구조를 규명했다고 2월4일 발표했다.

허재욱 박사팀의 연구는 혈액분야 국제학술지 Blood 2월호에 게재됐다.

연구결과에 따라 혈액응고인자와 결합하는 항체의약품 등 응고인자 관련 차세대 의약품 개발에서 유리한 고

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.

팩터Ⅷ은 혈액응고 과정에 필수적인 여러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사용된다.

단백질은 인체의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 분자량이 매우 큰 데다 미세하게 조절되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특

성 탓에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어 팩터Ⅷ만을 순수하게 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다양한 분자량을 가진 여러 형태의 팩터Ⅷ이 혼재돼 있는 탓에 허재욱 박사팀 이전에는 혈우병 치료

제 개발에 필요한 3차원 구조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

유전자 재조합 팩터Ⅷ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다국적 제약기업들 조차 단백질의 순수한 결정구조를 얻

지 못했었다.

녹십자는 분리한 팩터Ⅷ 결정을 <베록토코그-알파(Beroctocog-α)>라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세계보

건기구(WHO)에 등록하고 임상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며, 2008년 시판허가를 얻을 예정이다.

허재욱 박사는 “유전자 재조합 팩터Ⅷ의 순수결정을 얻어서 3차원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은 공정기술

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동시에 치료용 항체 등 차세대 혈우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”이라고 

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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